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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으로는 역대 최

대 규모로, 지금까지는 지난해 제8회 변호사

시험 출신 55명을 검사로 임용했던 것인 최대

였다.

이번에 임용된 새내기 검사의 70%는 공공

인재학·기계공학·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

비(非)법학전공자인 점도 특징이다. 대학 학

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신임 검사는 전체 인원

의 31.4%인 22명이다.

■  

제1회(2012) 42명

제2회(2013) 37명

제3회(2014) 35명

제4회(2015) 39명

제5회(2016) 39명

제6회(2017) 38명

제7회(2018) 47명

제8회(2019) 55명

제9회(2020) 70명

새내기 검사들은 앞으로 법무연수원에서 9

개월간 실무교육을, 가배치된 일선 검찰청에

서 2개월간 실무 수습을 거친 다음 내년 상반

기 정기인사 때 일선에 정식 배치된다.

추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“N번방 사건에

서 보듯 국민은 변하는 사회현상과 신종범죄

제9회 변시 합격자 ‘70명’ 신규 검사 임용… 

‘역대 최대’ 규모

- 회계사·변리사·한의사·공기업 경력자 등 출신 다양

- 대학 학부 ‘법학 전공자’ 출신은 31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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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.”

며 “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

처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해달라.”

고 당부했다. 그러면서 “검사로서 맡은 사건 하

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한편 자신의 판단이 

맞는지 스스로 점검해 정의를 실현해 주기 바

란다.”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검사상(象)도 

강조했다. 추 장관은 또 “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

인권 보호에 있다.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

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사항도 끊임없

이 고민해 달라.”고 덧붙였다. 

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침이 지난 6일 ‘사회

적 거리두기’에서 ‘생활속 거리두기’로 전환됨

에 따라, 이날 임관식에는 가족들의 참석도 허

용됐다. 법무부는 다만 최근 이태원 클럽 등에

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검사 1인당 

참석 허용 가족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, 법

무부 직원 참석도 자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

했다.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

달 1일 개최된 사법연수원 46기 출신 신임 검

사 10명에 대한 임관식에는 가족 참석이 제한

됐었다. 

법무부는 “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

위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전문 경력

자 중 우수 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.”며 

“공인회계사·변리사·한의사·공기업 경력자 

등 다양한 분야 업무 경험자가 포함됐다.”고 밝

혔다. 그러면서 “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위

원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‘블라인드 테스트’ 방

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켰다.”며 “검찰 

전문성을 높이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

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덧붙였다. 

한편 대검찰청(총장 윤석열)은 같은날 서초

동 대검찰청에서 신임 검사 신고식을 개최했

다. 윤 총장도 ‘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

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

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’라며 “디지털 성범죄

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, 피해

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 및 각별한 관심을 가져

주기 바란다.”고 했다. 

윤 총장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“최근 

형사사법 관련 법률과 제도 제·개정으로 형사

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.”며 “격변의 

시기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는만큼 선배들의 방

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대신 보다 합리적인 방

식을 고민하기 바란다.”고 했다. 

(출처/법률신문)


